
서귀포 사람들은 천지연폭포 상류 하천을

가리켜 솜반내 라고 부른다. 연중 용천수

가 흐르는 이곳은 물이 맑고 깨끗할뿐만 아

니라 수량이 풍부해 예나 지금이나 여름철

냉수욕과 휴식공간으로 애용되고 있다. 동

쪽 정방폭포 상류에 산지내 가 있다면 천

지연폭포 상류에는 솜반내가 있는 것이다.

그래서 닮은꼴이며, 물의 도시 서귀포로서

손색이 없다.

솜반내 하류에는 하천변에 걸매생태공원

이 조성됐다. 천지연폭포 상류, 서홍동에

위치하며 2002년에 도시공원으로 지정됐

다. 연중 흐르는 풍부한 용천수와 하천, 울

창한 난대 상록활엽수림, 아생조류가 풍부

해 생태공원으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

있다. 공원 면적은 9만여㎡. 수생식물관찰

원, 습지생태관찰원, 매화 및 야생초화류관

찰원, 야생조류관찰원, 목재산책로 등이 조

성되어 있어 서귀포 시민들에게 소중한 휴

식공간이다.

걸매공원 주변에는 1960~1970년대만해도

선일포도당공장이 있었다. 포도당공장은

주변에 수량이 풍부한 용천수가 있었기에

가능했다. 원로는 기억한다. 포도당 공장

가동을 위해 당시에는 솜반내물을 끌어다

이용했어요. 솜반내물은 내려오는 물이 아

니라 아래서 솟는 물이에요. 포도당 공장에

서 물을 끌어다 써도 남을 정도로 엄청 흘

렀어요. 그 물이 상당히 좋고, 시원했어

요. 서홍동 방면으로 솜반내 상류에는 크

고작은 연못과 폭포, 용천수가 이어진다.

# 자구리와 소남머리

서귀포 도심은 물 기행만으로도 하루 해

가 짧을 정도다. 서귀포 도심 동쪽과 서쪽

을 가로지르는 동홍천과 연외천 외에도 해

안에는 소정방폭포, 소남머리, 자구리, 속

골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.

소정방폭포는 정방폭포에서 동쪽으로

500m 정도 가면 소정방이라는 5m 높이의

물줄기가 10개 있다. 여름철 물맞이 장소로

도 성황을 이루는 아담한 곳이다. 해안절벽

위에는 전망대가 있어 해안절경과 손에 잡

힐듯이 떠있는 섬들을 감상할 수 있다.

송산동 사람들은 소남머리물과 자구리물

을 애용했다. 정방폭포 상단과 이어지는 소

남머리에는 주민이 드나드는 목욕탕이 있

다. 1급수 용천이 흘러드는 천연 야외 노천

탕이다. 자구리해안에는 자구리물이라는

용천수가 솟아난다. 바로 옆에 있는 소남머

리물과 더불어 서귀포시민들의 오랜 식수

원이었다.

다음은 서귀포 물 이야기 편에 나오는

마을 원로의 증언.

자구리물은 바닷가에서 나는 용천수에

요. 썰물 때 아니면 물을 길러 갈 수가 없

어서 물때를 알고 썰물 시간에 가서 물을

길어 와야 했어요. 학교 다니기 전에도 여

름이면 해수욕 갈 때 주전자나 양동이를 들

고 갔다가 해수욕 끝나고 해질 무렵이면 자

구리물을 길어 집으로 돌아왔어요.(중략)

소남머리물은 365일 사시사철 흐르는 폭포

수에요. 물이 떨어지는데 그 물 맞는 것을

좋아해서 새벽에 가서 물을 맞았죠. 어릴

때부터 냉수마찰을 즐겼어

요. 소남머리는 자구리와

달리 남탕과 여탕으로 나

누어져 있었어요. 어릴 적

에는 개구쟁이라 몰래 여

탕을 보다가 들켜서 혼나

는 경우도 많았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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솜반내, 걸매생태공원도 천지연폭포의 젖줄

<8> 천지연 폭포수는 어디서 왔나(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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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단법인 제주환경문화원이 제주지하

수연구센터와 함께 진행중인 제주 물

이야기 강좌에서는 특별한 인물을 만났

다.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. 생태관

광마을 서귀포시 호근동의 김종호 선

생. 그가 풀어낸 이야기는 호근 마을의

하천과 샘물 . 전직 교사인 김종호 선생

은 호근동 토박이. 호근동 자연환경해

설사, 호근동생태마을 위원으로 활동중

이다. 호근동의 하천과 샘들만이 아니

라, 자연, 역사 등 두루두루 다 꿰뚫고

있는 듯 하다.

김종호 선생이 들려준 호근마을의 하

천과 샘물 이야기는 호근동의 역사이면

서 물의도시 서귀포의 축소판과 같은

느낌을 갖게 한다.

살레왓, 메와진돌, 벤돌, 거문머들, 솔

왓, 아끈내, 여의물, 언새미, 몰망소, 구

시물, 함배낭물, 지펑물, 절곡지, 불칸동

산, 원통, 통물….

호근동 이곳저곳의 옛이름과 샘터가

고스란히 묻어난다. 그는 호근동 샘물

터 20여곳을 직접 답사하고 그 이름들

을 직접 손글씨로 지도위에 써서 만든

자료를 보여줬다. 그 지도를 통해 호근

동 마을을 살렸던 샘의 위치가 어디인

지, 하천이 마을의 경계를 어떻게 나누

는지, 어디로 흘러서 어디서 다른 물길

과 만나는지, 어떻게 바다에 이르는지

를 한눈에 볼 수 있었다.

특히 구석구석 직접 답사하면서 찍은

사진들은 호근마을의 하천과 샘들의 변

화상이 절절하게 와닿았다. 하천정비사

업을 했더니 솟는 물이 말라버렸다는 얘

기, 물이 흐르는 골짜기 위쪽이 하늘이거

나 오름이 아니라 아파트단지라는 사실,

과거 논농사는 어디서 어떻게 가능했는

지, 그리고 우리가 동네를 어떻게 만들어

가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었다.

최근 호근동은 생태마을로 지정되어

마을 주민들이 함께 노력하고 가꾸어가

는 중이다. 김종호 선생이 들려준 샘물

이야기도 그러하다. 호근동 물의 역사

와 선조들의 지혜를 발굴하고, 직접 현

장 답사를 통해 현재를 기록하며 그 실

태를 조금이라도 알리고자 하는 일이

다. 물의도시 서귀포는

거창한 구호가 아닌 것

이다. 함께 물길을 내

며 오래도록 마을을 지

켜온 사람들의 지혜로

막힌 샘이 솟아날 수

있도록 머리를 맞대는

일이다. 김종호 호근동 자연환경해설사

연외천 상류를 일컫는 솜반내. 물이 맑고 깨끗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애용되고 있다.

연외천 상류에 위치한 걸매생태공원과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하천.


